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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 관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일 시 : 2018. 3. 2.(금) 2:30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1. 오는 3월 2일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2주년이 되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
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보호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작년 초부터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
려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채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고, 사지(死地)로 끌
려가는 탈북민들은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2.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위기 사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이에 
한변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
시키기 위해 “우리 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특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3. 우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내부의 실상을 직접 촬영하여 만든 동영상이 상영되고, 

탈북여성들의 생생한 증언도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사회원로들이 음악과 함께 
강제송환을 겪었던 탈북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행사가 이장호 영화감독의 
연출로 진행된다. 

4. 또한 김태훈 변호사, 홍일표 국회의원,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인사
말과 축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현황 보
고, 김태훈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제성호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조형곤 이사, 김규호 선민 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제북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첨부 : 초청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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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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